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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｣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

 -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‘공공청사 + 생활SOC’를 한 곳에 짓는다 -

□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월 7일(화) 오전 10시 30분,

서울 도봉세무서에서 서울 강북구청장, 서울지방국세청장

등과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

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< 업무협약식 개요 >

 일시 : ‘21. 12. 7(화) 10:30

 장소 : 도봉세무서(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소재)

 참석자 : 기획재정부(제2차관), 강북구(구청장), 

국세청(서울지방국세청장), 캠코(공공개발본부 이사) 등

□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

국유지에 국가의 공공청사와 지자체의 생활SOC시설을

함께 건축하는 최초의 사례이다.

ㅇ 그간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(‘20~’22) 을 수립

(‘19.4월), 국유지에 지자체의 생활SOC 설치를 허용*하는

한편, 국비보조비율 10%p 상향 등 지자체의 생활SOC

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**해 왔으나

   * 종전에는 국유지에 국가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었으나, 

‘20.3월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는 허용

   **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총 530건 선정(국비 1.5조원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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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과 같은 도심지에서는 생활SOC시설을 신축하려고

해도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.

ㅇ 이에 국가가 기존의 노후화된 공공청사(도봉세무서)를 재건축

하는 것을 계기로 지자체(서울 강북구)와 협업하여 생활

SOC시설도 함께 건축하기로 하였다.

□ 건축한 지 32년이 경과되었고 지하1층, 지상 4층(연면적 4,246㎡)인,

낡고 비좁은 도봉세무서 건물이 ‘27년 6월경에는 지하 3층,

지상 9층의 최신식 건물(연면적 17,500㎡)로 탈바꿈할 예정이다.

ㅇ 지상 건물은 도봉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사용하여 그간

부족했던 민원사무 공간 등을 확충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와

공무원의 업무효율을 제고하는 한편

- 지하에는 서울 강북구가 수영장, 헬스장 등 주민체육센터를

설치․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.

ㅇ 본 사업에는 총 4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, 지상의 공공

청사는 국가(국유재산관리기금)가, 지하의 생활SOC시설은

서울 강북구*가 신축비용을 각각 부담한다.

    * 주민체육센터 운영기간 중 국유지 대부료(공시지가의 2.5%, 연 1억원 수준)납부  

□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

ㅇ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청사로만 사용하던 국유재산이

국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는 면에서

일석이조(一石二鳥)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

ㅇ 앞으로도 국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국유재산을 적극

활용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하였다.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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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참고 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계획(안)

□ (현황) 현재 도봉세무서로 사용중

구분 내용

소재지 ㅇ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17 

기존
건물현황

ㅇ 1989.1.16. 준공(32년 경과)
ㅇ 부지면적 4,246㎡, 건물연면적 2,996㎡ (지상 4층)

□ (건축계획) 청사(도봉세무서)+생활형SOC(수영장 등)

구분 내용

규모 ㅇ 부지면적 4,246㎡, 연면적 17,500㎡ (지하3층 / 지상9층)

세부용도 ㅇ 공공청사, 생활SOC

개발계획

투시도 단면개념도

9f
8f
7f 도봉세무서
6f
5f
4f
3f 공공청사
2f
1f 로비 / 민원실
B1 생활  SOC 주차장
B2 주차장
B3 기계실 주차장

국유지


